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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 및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신념

과 반추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0명의 성인(남성

100명, 여성 100명, 평균 22.89세, SD=1.88)을 대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정서변화신

념, 반추, 불안, 우울을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과 불안 및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신념과 반추는 각각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정서변화신념과 반추의 순차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불확실성에 대

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정서변화신념이 낮고, 반추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이 불안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에 대한 이론적, 임상적 함의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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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정서장애인 불안장애와 우울장애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정신장애이

다.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조사(2021)에 따르

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5%가 평생 한 번 이상 불

안장애 혹은 우울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의 불안장

애와 우울장애 환자수는 각각 35.1%, 32.3%씩

꾸준히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20대의 증가율이

86.8%, 127.1%로 가장 높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

원, 2022). 만 18세에서 25세에 이르는 초기 성인

기는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성인으로서 독립적

인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로 진로, 학업,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다. 이

시기에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스트레

스는 정서적 불안정성을 높이면서 불안과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Arnett et al., 2014). 게다가 초기 성인기의 불안

및 우울은 지속되면서 학업문제, 신체건강 저하,

수면장해, 자살행동 등의 다른 문제들로 심화될

위험성이 있다(Eisenberg et al., 2009; Eisenberg

et al., 2013; Lerner et al., 2010; Rossler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불안 및

우울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해 불안

및 우울의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이에 이르는 구

체적인 심리적 기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불확실한 상황

에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해석으로 인해 느

끼는 불쾌감을 견디지 못하는 개인의 기질적 특

성이다(Carleton, 2016). 연구 초기 이러한 특성은

주로 불안장애의 위험요인으로 여겨졌다(Dugas

et al., 1998; Dugas et al., 200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위협

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회피적으로 반응하면서 불

안을 경험할 수 있다(Carleton et al., 2012). 그러

나 연구가 확장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불안뿐 아니라 우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서 스스로의 대처 능력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저하되어 우울에 취약

해질 수 있다(Yook et al., 2010). 실제로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는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특성으로 인한 결

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낙관적인 미래를 꿈꾸

기보다 과거에 경험한 부정적 사건을 토대로 비

관적 미래를 확신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

인다(Yook et al., 2010). 또한 경험연구에 따르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불안 증상을 통

제한 후에도 우울 증상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불

안 및 우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

였다(Carleton et al., 2012; McEvoy & Mahoney,

2011). 이처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불

안과 우울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정서장애의 핵

심적인 취약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불안 및 우울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심리

적 기제를 탐색하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연

구자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

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를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의

맥락에서 설명하였다(Anderson et al., 2019). 정서

조절은 개인이 특정 정서를 언제 어떻게 경험하

고 표현할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Gross,

1998).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확

실한 상황에서 느끼는 부정 정서를 조절하기 위

해 주로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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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불안과 우울을 호소할 수 있다(Cougle et

al., 2012). 이러한 설명은 불확실성에 취약한 사람

들의 정서조절 측면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정서조절 과정을 전략에만 한정하여 단편

적으로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더라도 적응적인 정서조

절 전략을 사용한다면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

여 정서적 문제를 겪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부적응적인 전략을 빈번하

게 사용하는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

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연구는 정

서조절을 정서에 대한 신념과 전략이 순차적으로

작용하는 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Ford

& Gross, 2019). 사람들은 정서에 대한 각기 다른

신념을 보이며, 이러한 신념이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쳐 서로 다

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정서에 대한 부

정적인 신념을 보이는 사람들은 정서 조절에 소

극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

이 낮고, 그 결과 불안과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실험연구에 따르면 정서가 변화할 수 없

다고 믿도록 조작된 집단은 변화할 수 있다고

유도된 집단에 비해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

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서

에 대한 신념이 전략 선택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Kneeland, Nolen-

Hoeksema et al., 2016).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이 부족한 사람들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과정을

정서에 대한 신념과 전략이라는 두 측면에서 통

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

의 정서변화신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서변화

신념이란 개인이 정서에 대해 변화 혹은 통제

가능하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Kneeland,

Doividio et al., 2016). 일부 사람들은 정서가 노력

을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

람들은 정서가 고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다고 여긴다.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사

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일상적인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Epishin & Bogacheva, 2020). 이

러한 반복된 통제 실패 경험은 스스로의 통제력

을 낮게 평가하게 만들며(Demirbilek & Atila,

2021), 실제로 종단연구에서도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의 통제

력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정진희, 2021). 이처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통제감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특성이 정서변화신념의 형성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다만 일부 연구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 부족이 통제감 저하에 선행하며, 이를 통

해 정서가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부적응적 신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Abdollahpour et al., 2025). 이는 불확실성에 취

약할수록 부정 정서를 통제하려는 과도한 시도

가 반복되며, 그 실패 경험이 정서가 통제 불가

능하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i Giuseppe & Taylor, 2021).

부적응적인 정서변화신념은 정서장애의 발달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기제이다. 정서가

변화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하여 정서조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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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동기가 낮고, 결국 정서조절에 실패하여 불

안과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Kneeland, Dovidio

et al., 2016).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정서를 변화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불안과 우울을

포함한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King & dela Rosa, 2019). 또한 사회

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정서

가 변화할 수 없다는 믿음이 강하며, 학기 초 정

서가 변화할 수 없다는 믿음을 보인 대학생들은

이후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oodman et al., 2021; Kneeland &

Dovidio, 2020). 최근의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정서가 고

정되어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경향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험적 증거가 확인되었다

(Becerra et al., 2023). 해당 연구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의 관계에서 정서변화신

념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으나, 정서변화신념의 연령적 발달 차이

를 고려하지 않고 후기 성인기에 국한하여 수행

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정서변화신념은 연령에

따라 뚜렷한 발달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정서의 변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Sasaki et al.,

2023). 즉 후기 성인기는 정서가 변화할 수 있다

는 믿음이 강화되어 정서변화신념의 부적응적 영

향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반면, 초기 성인기는

정서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고 고착화되는 발달적

시기로서 정서가 변화할 수 없다는 믿음이 강하

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성인기를 대상

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정서장애

증상의 관계에서 정서변화신념의 역할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반추이다(Einstein, 2014). 반추는

부정 정서의 경험과 원인, 결과에 대해 반복적으

로 생각하는 전략이다(Nolen-Hoeksema, 199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

의 정서 경험에 끊임없이 몰두하는 것이 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준다고 믿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의 대처 수단으로 반추를

사용할 수 있다(Watkins & Baracaia, 2002). 그러

나 의도와 달리 반추는 개인의 문제해결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험한

부정 정서를 더 잘 회상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

이 반추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Nolen-

Hoeksema, 2000). 실제로 여러 경험연구에서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반추와 높은 상관

을 보였으며, 반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de Jong-Meyer et al., 2009; Satici et al.,

2022). 또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후 반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반추의 선후관계가 확

인되었다(Huang et al., 2019).

반추는 정서장애의 주요 공통 기제이다

(McLaughlin & Nolen-Hoeksema, 2011). 반추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문제에 대해 반복적

으로 생각하고 머무르면서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Nolen-Hoeksema et

al., 2008).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으로 고통을 감소

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문제를 악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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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한 고통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정서장

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Moberly & Watkins,

2008).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반추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사회불안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우울 증상을 호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오예람, 송원영, 2022; 정한나 외, 2017). 또한

최근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반추는 건강한 집단에

비해 주요우울장애,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집

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반추가 여러 정

서장애의 공통 기제임을 시사한다(Rickerby et al.,

2024). 최근의 한 선행연구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 부족과 불안 및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의 역

할을 탐색하였는데, 여러 정서조절 전략 중에서도

반추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

의 정서장애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ahib et al., 202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 및 우울

의 관계에서 정서변화신념은 반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서가 변화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와 동

기가 부족하므로 문제해결보다는 일시적으로 고

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회피 전략을 선택할 가능

성이 높다(Kneeland, Dovidio et al., 2016). 실제로

종단연구에서는 정서가 고정되어 있다고 믿을수

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피 전략을 더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서변화신념과 회피

전략 간의 선후관계가 확인되었다(Zimmermann

et al., 2021). 특히 반추는 대표적인 회피 전략으

로,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반복될수록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반추하는 경향

을 보인다(Nolen-Hoeksema, 2000). 정서가 변화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경험하는 정서적 고통을 피하고자 전반적이고 추

상적인 방식으로 사고에 몰두하지만, 이러한 방식

은 문제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서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수 있다(Moulds et al., 2007).

경험연구에서도 정서에 대한 부정적 믿음은 여러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중에서도 반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Trincas et al.,

2016), 정서가 변화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반추를 빈번히 사용하면서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서현, 이훈진, 2024).

이처럼 정서변화신념과 반추의 연관성은 다양한

경험적 근거로 뒷받침되었으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맥락에서 두 변인이 순차적으로

작용하여 정서적 문제로 이어지는 과정을 검증한

연구는 부족하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을 견디지 못하는 특성이 스스로의 통제력을 낮

게 평가하도록 하고, 이러한 믿음이 회피에 기반

한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을 촉진하여

정서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

(Taha et al., 2014).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정서변화신념과 반추를 통해 정서적 문제

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초기 성인기는 불확실성과 정서조절의 측

면에서 모두 중요한 발달적 시기라는 점에서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진로, 대인관계, 경

제적 독립 등 다양한 삶의 주요 과제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내포

하고 있다(Arnet et al., 2014). 이러한 환경에서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특성은 정서적 문제

를 촉진하는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Potterton et al., 2022). 또한 초기 성인기는 정서

조절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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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미성숙한 정서조절

과정을 보이기 쉽다(Sanchez-Sanchez et al.,

2025). 실제로 이 시기의 청년들은 정서가 변화할

수 없다는 부적응적 믿음을 보이거나 반추와 같

은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Gross & John, 2003; Sasaki et al., 2023).

이러한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초기 성인기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정서적 문제로

이어지는 정서조절 과정에서 정서변화신념과 반

추의 역할을 탐색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

및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신념과 반추의 순차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불안 및 우울로 이어

지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과정을 반추와 같은 개

별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중심으로 탐색하였을 뿐

구체적인 기제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부적응적 정

서조절 과정을 정서변화신념과 반추로 세분화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초기 성인기

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정서장애 증

상으로 이어지는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과정을 구

체적으로 밝히고, 초기 성인기 정서장애 증상 개

입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 및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

이다.

가설 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변화신념 수준이 낮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불안 및 우울을 예측할 것이다.

가설 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수준이

높을수록 반추 수준이 높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불안 및 우울을 예측할 것이다.

가설 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정서변화신념과 높은 수준

의 반추를 차례로 거쳐 높은 수준의 불안 및 우

울을 예측할 것이다.

가설에 따른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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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참가자

본 연구는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25세 이하

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 200명의 성인

(남성 100명, 여성 100명)이 참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22.89세(SD=1.88)이었다.

측정도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단축형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Short

Form [IUS-12]). IUS-12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Freeston 등

(1994)이 개발하고, Carleton 등(2007)이 12문항

으로 선별 및 타당화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김순

희(2010)가 번안하였다. 총 12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나의 특징이 아니다’의 1점부터 ‘완

전히 나의 특징이다’의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

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순희(201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4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로 나

타났다.

정서변화신념 척도(Implicit Theories of

Emotion Scale [ITES]). ITES는 정서변화신념

을 측정하기 위해 Tamir 등(2007)이 개발한 척도

이다. 국내에서는 김형택과 현명호(2019)가 번안하

였다. 총 4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구성

되어 있다. 부정 문항은 역 채점하여 총점이 높을

수록 정서변화가능성을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김형택과 현명호(201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

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6로 나타났다.

반추적 반응양식 척도(Ruminative Response

Scale [RRS]). RRS는 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Nolen-Hoeksema(1991)가 개발한 반응양식 질문

지(Response Style Questionnaire) 중 반추적 반

응 양식에 해당하는 21문항을 Treynor 등(2003)이

총 22문항으로 개정한 척도이다. RRS는 자책

(brooding), 숙고(reflection), 우울 반추(depressive

rumination)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척도가

반추 외에도 우울 증상을 함께 측정한다는 문제

가 제기되면서 우울 반추 문항을 제외한 자책 및

숙고의 2요인으로 재구성되었다(McEvoy &

Brans, 2013). 국내에서는 김소정 등(2010)이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 반추를 나

타내는 자책 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부정 반추 반응 양식이 높음을 의미한

다. 김소정 등(2010)의 연구에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한 자책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자책의 내적 합치

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불안 척도(Stat-Trait Anxiety Inventory

[STAI-Y]). STAI-Y는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1983)가 개발한 척도이다. 국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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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웅 등(1996)이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총 20문

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아니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STAI-Y

는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으로 나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난 1주일 내로 경험하는 우울 증상

을 보고하는 우울 척도와 일관되게 상태 불안만

을 측정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불안 증상이 높

음을 의미한다. 한덕웅 등(199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상태 불안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으

로 나타났다.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CES-D

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척도이다. 국내에서는 전겸구 등(2001)이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총 20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극히 드물다’의 0점부터 ‘거의 대부분 그렇다’의 3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증

상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겸구 등(2001)의 연구에

서 성인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절차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 진행

되었다(승인번호: SKKU-2024-07-065). 설문조사

업체의 패널로 등록된 참가자들은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설문 링크를 제공받아 설문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인구통계학적 정보(성별, 연령, 거주지

역) 문항에 응답한 후 연구의 목적, 예상 소요 시

간, 익명성 및 비밀보장,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철

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안내받았다. 참가자에

게 본 연구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불

안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인

지적 요인의 역할을 탐색하는 연구’라고 소개되었

다. 설문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정서

변화신념, 반추, 불안,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 순서

대로 제시되었다. 설문 응답을 완료한 참가자에게

는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소정의 적립금이 보상

으로 지급되었다.

자료분석

IBM SPSS statistic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들의 각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하고 왜도 및 첨도를 통해 정규성을 확

인하였다. 이어서 모든 연구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든 연구

변인들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지 확

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분

석으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신념과 반추의 순차매

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PSS Macro

Process 3.1(Hayes, 2013)의 model 6번을 사용하

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신뢰 수

준 95%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5,000

번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단계적인 추론 방식을

사용하는 Baron과 Kenny(1986)의 방식과 달리 매

개요인의 간접효과를 반복적으로 재추출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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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통해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Hayes, 2013).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신뢰도 분석 결과에 따

르면 모든 연구 변인들이 일관되게 측정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변인들의 왜도, 첨도의 절대값

은 각각 2와 4를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Finch & West, 1997). 상관분석 결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정서변화신념

(r=-.44,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반추(r=.58, p<.0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

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불안

(r=.52, p<.001) 및 우울(r=.51,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변화신념은 반추(r=-.39,

p<.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불안

(r=-.61, p<.001) 및 우울(r=-.58, p<.001)과도 유

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반추는 불안

(r=.59, p<.001) 및 우울(r=.5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불안과 우울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79, p<.001).

1 2 3 4 5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2. 정서변화신념 -.44*** -

3. 반추 .58*** -.39*** -

4. 불안 .52*** -.61*** .59*** -

5. 우울 .51*** -.58*** .54*** .79*** -

평균 39.22 14.07 15.71 44.33 16.93

표준편차 8.48 2.90 4.53 11.89 12.05

왜도 -0.38 -0.24 -0.14 0.21 0.83

첨도 -0.23 -0.12 -0.56 -0.23 -0.03

표 1.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N=200)

***p<.001.

변인
남성

M(SD)

여성

M(SD)
t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39.57(8.53) 38.86(8.47) 0.59

정서변화신념 13.62(2.91) 14.51(2.84) -2.19*

반추 15.78(4.39) 15.63(4.70) 0.23

불안 44.04(12.30) 44.62(11.51) -0.34

우울 17.43(12.87) 16.42(11.22) 0.59

표 2.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정 결과(남성 n=100, 여성 n=10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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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정

변인들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

보기 위해 실시한 독립표본 t 검증의 결과는 표 2

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정서변화신념에서 유의한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t(198)=-2.19,

p<.05), 정서변화신념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에 대

해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의 관계에

서 정서변화신념과 반추의 순차매개효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의 관계에

서 정서변화신념과 반추의 순차매개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6번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정서변화신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5, p<.001).

반추를 예측하는 모델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 부족과 정서변화신념을 모두 투입했을 때,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반추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친 반면(B=0.27, p<.001), 정서변화신념은

반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B=-0.27, p<.01). 불

안을 예측하는 모델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정서변화신념, 반추를 모두 투입했을 때,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불안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친 반면(B=0.19, p<.05), 정서변화신념은

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B=-1.70, p<.001),

반추는 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B=0.91, p<.0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의 관계에

서 정서변화신념과 반추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확

인하기 위해 실시한 부트스트래핑의 결과는 표 4

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

족이 정서변화신념을 거쳐 불안을 예측하는 경로

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25,

95% CI [0.15, 0.37].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반추를 거쳐 불안을 예측하는 경로의 간접

종속

변인

독립

변인
В SE t

95% CI F
R2

LL UL F df1 df2

정서

변화

신념

IU -0.15 0.02 -6.86*** -0.19 -0.11 47.04*** 1 198 .19

반추

IU 0.27 0.03 7.88*** 0.20 0.34

54.68*** 2 197 .36
정서

변화

신념

-0.27 0.10 -2.73** -0.47 -0.08

불안

IU 0.19 0.09 2.21* 0.02 0.37

73.68*** 3 196 .53

정서

변화

신념

-1.70 0.23 -7.49*** -2.15 -1.25

반추 0.91 0.16 5.67*** 0.59 1.22

표 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의 관계에서 정서변화신념과 반추의 순차매개효과

주. IU=Intolerance of Uncertainty;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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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24, 95% CI

[0.14, 0.37].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정서변화신념과 반추를 순차적으로 거쳐

불안을 예측하는 경로의 순차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04, 95% CI [0.002, 0.08].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우울의 관계에

서 정서변화신념과 반추의 순차매개효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우울의 관계에

서 정서변화신념과 반추의 순차매개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6번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정서변화신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B=-0.15, p<.001). 반추를 예측하는

모델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정서변

화신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반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B=0.27, p<.001), 정서변화신념은 반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B=-0.27, p<.01). 우울을 예측하는

모델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정서변화

신념, 반추를 모두 투입했을 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B=0.25, p<.01), 정서변화신념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B=-1.60, p<.001), 반추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78,

p<.0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우울의 관계에

서 정서변화신념과 반추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부트스트래핑 결과는 표 6

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

족이 정서변화신념을 거쳐 우울을 예측하는 경로

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B=0.24, 95% CI [0.14,

0.36].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반추

를 거쳐 우울을 예측하는 경로의 간접효과도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21, 95% CI [0.11,

0.33].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정서변화신념과 반추를 순차적으로 거쳐 우울을

예측하는 경로의 순차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03, 95% CI [0.001, 0.07].

B SE t
95% CI

LL UL

총 효과 0.73 0.09 8.56*** 0.56 0.90

직접 효과 0.19 0.08 2.21* 0.02 0.37

간접 효과(total) 0.54 0.09 0.37 0.71

매개효과1:

X →M1 →Y
0.26 0.06 0.15 0.37

매개효과2:

X →M2 →Y
0.24 0.07 0.14 0.37

매개효과3:

X →M1→

M2 →Y

0.04 0.02 0.002 0.08

표 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의 관계에서 정서변화신념과 반추의 순차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주. X=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M1=정서변화신념; M2=반추; Y=불안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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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의 목표는 초기 성인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불안 및 우울로 이어지는 심

리적 기제를 알아보는 것으로, 특히 그 과정에서

정서변화신념과 반추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초기 성인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

족할수록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연구결과는 불확실성에 대

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위협적

으로 여기면서 회피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종속

변인

독립

변인
В SE t

95% CI F
R2

LL UL F df1 df2

정서

변화

신념

IU -0.15 0.02 -6.86*** -0.19 -0.11 47.04*** 1 198 .19

반추

IU 0.27 0.03 7.88*** 0.20 0.34

54.67*** 2 197 .36
정서

변화

신념

-0.27 0.10 -2.73** -0.47 -0.08

우울

IU 0.25 0.09 2.63** 0.06 0.43

57.77*** 3 196 .47

정서

변화

신념

-1.60 0.25 -6.53*** -2.08 -1.12

반추 0.78 0.17 4.50*** 0.44 1.12

표 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신념과 반추의 순차매개효과

주. IU=Intolerance of Uncertainty;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p<.01, ***p<.001.

B SE t
95% CI

LL UL

총 효과 0.73 0.09 8.37*** 0.56 0.90

직접 효과 0.25 0.09 2.63** 0.06 0.43

간접 효과(total) 0.48 0.09 0.31 0.67

매개효과1:

X→M1→Y
0.24 0.06 0.14 0.36

매개효과2:

X→M2→Y
0.21 0.06 0.11 0.33

매개효과3:

X→M1→

M2 →Y

0.03 0.02 0.001 0.07

표 6.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신념과 반추의 순차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주. X=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M1=정서변화신념; M2=반추; Y=우울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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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대처능력을 낮게 평가하면서 불안과 우

울을 경험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관된다

(Carleton, 2016; Yook et al., 2010). 특히 초기 성

인기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잦은 변화를 겪으면

서 높은 불확실성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

기에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정

정서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Arnett et al., 2014).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성인

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정서장애

의 주요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Mahoney &

McEvoy, 2012; McEvoy & Mahoney, 2012). 그러

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불안 및 우울

과 중간 수준의 상관(r=.52, r=.51)을 보인다는 점

을 고려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두 부정 정서를 호소하는 것은 아니

며 불안과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심리

적 기제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시사된다.

둘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 및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신념의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즉

초기성인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

수록 정서가 변화하기 어렵다는 믿음을 강하게

보이면서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보였다.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부정

정서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점차 정서가 변화하기 어렵다는 믿음

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정서변화신

념을 보이는 사람들은 정서조절에 대한 동기가

낮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서조절에 실패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Di Giuseppe & Taylor,

2021; Kneeland, Dovidio et al.,, 2016). 지금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정서

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들이

정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부적응적인 신념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서변화신념

은 정서에 대한 여러 신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정서

의 변화 가능성 외에도 다양한 부적응적인 신념

을 보일 가능성이 시사된다. 예를 들어 불확실성

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고통감을 문제해결에 도움

이 되지 않는 쓸모없고 해로운 것이라고 치부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정서를 통

제할 수 없다고 여길 뿐 아니라 쓸모없다고 여기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cerra et al.,

2023).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정서 신념을 살펴볼 필요성 있다.

셋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 및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의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즉 초기성인

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반추

를 많이 하면서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보였

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부정 정서를 조절하

기 위해 반추를 할 수 있다(Einstein, 2014). 그러

나 습관적으로 반추를 하는 사람들은 문제해결보

다는 정서적 고통의 원인과 결과에 반복적이고

수동적으로 집중하면서 효과적인 정서조절에 실

패하여 불안과 우울에 취약해질 수 있다

(Nolen-Hoeksema, 1991). 본 연구는 불확실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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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 및 우울의 관계에서 반

추의 하위 유형 중 자책을 살펴보았다. 반추는 인

지적으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내적으로 주

의를 집중하는 전략을 나타내는 숙고와 불쾌한

정서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수동적으

로 사고하는 전략을 나타내는 자책으로 구분된다

(Treynor et al., 2003). 숙고는 적응적인 전략이

될 수 있는 반면, 자책은 회피적인 전략으로 기능

할 수 있다(Burwell & Shirk,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부적응적인 방식의 반추를 살펴보았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회피

적인 방식의 반추를 함으로써 불안과 우울을 경

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숙고보다는 자책을 많이 하

면서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뒷받

침한다(Huang et al., 2019). 또한 자책을 많이 할

수록 불안과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와도 일치한다(McEvoy & Brans, 2013).

넷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 및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신념과 반추의 순차매

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4가 지지되

었다. 즉 초기성인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정서가 변화하기 어렵다는 믿음이 강

하며, 반추를 많이 하면서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

울을 보였다. 연구결과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이 부족할수록 반추를 많이 하면서 정서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정서를 변화할 수

없다고 여길수록 반추를 많이 하면서 정서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확장하였다(Kneeland & Dovidio, 2020; Sahib et

al., 2024). 초기성인기의 높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잦은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때 느끼는 부정 정서를 통

제하고자 할 수 있다(Nolen-Hoeksema, 2000). 그

러나 부정 정서를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할수록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정서가 변화 혹은 통

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부적응적인 신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서가 변화할 수 없다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정서조절에 대한 자신감이 낮기

때문에 정서조절의 효과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이 그 해결책을 잘 사

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Kneeland, Dovidio et al., 2016). 결과적으로 이러

한 태도는 정서조절에 대한 회피적인 경향성으로

나타나면서 인지적 회피 전략인 반추를 습관적으

로 사용해 부정 정서가 심화되어 정서장애를 경

험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기성인기 불확실성에 대

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에 이

르는 과정에서 정서변화신념과 반추를 함께 고려

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부정 정서의 관계를 반

추와 같은 특정 정서조절전략을 중심으로 탐색했

으나,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탐색하지 않았다

(Sahib et al., 2024; Satici et al., 202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반추 전략을 사용하는 과정을

정서조절의 첫 단계로서 이후의 정서조절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인 정서변화신념에 주

목하여 설명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정신병리의 발달 과정에서 기질, 인지, 행동적 요

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것을 제안한 선행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Dweck, 2017).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기 성인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 및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변화신념과 반추의 순차매개효과

- 77 -

사람들은 기질에 따라 다른 상황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대한 자기만의 신념을 갖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신념에 따라 반복적인 행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본 연구는 불확실성을 견디

지 못하는 기질적 특성이 그 자체로 반추적 경향

성을 설명하기보다는 기질적 특성이 정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반추적

경향성으로 이어져 부정 정서에 취약해질 수 있

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과 우울에 공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임상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불안과 우울을 설명하는 대

표적인 위험요인으로, 이에 취약한 사람들을 선별

하고 이들의 특성에 개입하는 것은 전반적인 정

서 문제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실

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정서장애에 효과적인 근

거기반치료로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초점을 둔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targeting Intolerance of Uncertainty

[CBT-IU])’가 활용되고 있다(Torbit & Laposa,

2016; Zemestani et al., 2021). CBT-IU는 자기보

고식 평가와 임상 면담을 통해 사람들의 불확실

성을 위협적으로 해석하는 편향, 걱정에 대한 왜

곡된 신념, 부정적 문제 지향, 인지적 회피와 같은

특성을 평가한다(Robichaud, 2013). 이를 통해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걱정 알아차림 훈련, 걱정에 대한 인지적 재구조

화, 불확실성에 대한 노출, 문제해결 훈련 등의 기

법을 실시한다. 경험연구에 따르면 CBT-IU를 받

은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걱정,

신체증상, 불안, 우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adouceur et al., 2000).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개입이 정서

장애 증상 완화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둘째, CBT-IU의 치료적 맥락을 확장하여 치료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심리적 기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CBT-IU

는 주로 걱정과 회피 반응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

어 왔다(Robichaud, 2013). 그러나 본 연구는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 및 우울의 관계

에서 정서변화신념과 반추의 순차적인 매개 경로

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기존 CBT-IU에서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던 정서에 대한 신념 체

계와 반추 전략의 개입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이

는 CBT-IU의 기존 구성 요소 중 왜곡된 신념에

대한 인지적 재구조화나 문제해결훈련 과정에 정

서변화신념과 반추에 대한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부 연구들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

을 대상으로 정서변화신념에 대한 심리교육, 정서

가 변화할 수 없다는 신념에 도전하는 인지적 재

구조화, 반추 대신 인지적 재평가를 훈련하는 개

입이 효과적임을 나타냈다(Ford & Gross, 2019;

Kneeland, Dovidio et al., 2016). 특히 정서변화신

념을 다루는 심리교육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이 부족한 사람들의 치료 반응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은 정서를 변화시

킬 수 없다고 믿는 경향으로 인해 치료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실제로 정서를 변화시

킬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심리치료의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chroder et al., 2019). 따라서 치료 초기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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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서의 변화 가능성을 강조하고, 정서를 변화

시킬 수 없다는 신념이 반추와 같은 부적응적 전

략으로 이어져 정서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

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은 심리치료의 참여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연

구 결과를 다양한 집단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불안과 우울은 아동, 청소년, 초기 성인, 후기 성

인의 전 연령대에서 흔히 경험하는 정신장애임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기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집

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한 본 연구는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

에 향후 연구에서는 불안장애나 우울장애를 진단

받은 임상 집단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정서 차원의 구분없이 일반적

인 정서변화신념을 측정하였다. 일반적인 정서변

화신념은 정서의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양한 정신건강 결과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이다

(Tamir et al., 2007). 그러나 이러한 신념은 스스

로 정서를 변화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인식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서

변화가능성보다는 자신의 정서에 대한 변화 가능

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일반적인 정서변화신념보다 개인적인 정서변화신

념이 정서장애 증상을 예측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De Castella et al., 2013).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정서변화신념 외에 개

인적인 정서변화신념을 측정하여 정서변화가능성

에 대한 믿음을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할 필요성

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변인 간의 선후 관계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다. 특

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정서변화신념

의 선후 관계는 경험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질이 개인의 신념 형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제안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정서가 변화할 수 없다

는 믿음을 보이면서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경

험연구에 근거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Becerra et al., 2023; Dweck, 2017). 그러나 다른

횡단연구에 따르면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영향을 미쳐 정서장

애를 예측할 수 있다는 혼재된 결과가 나타났다

(Huang et al., 2023).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

단연구 또는 실험연구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 부족과 불안 및 우울의 관계에서 변인들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불안과 우울에 이르는 경

로에서 정서변화신념과 반추의 영향을 동시에 검

증한 연구라는 의의를 지닌다. 특히 정서변화신념

과 반추를 정서에 대한 신념과 전략으로 구분해

살펴봄으로써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정서적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는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과정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정서

적 문제에 개입할 때 기존의 걱정, 회피 감소 중

심의 접근을 넘어 정서변화신념의 강화와 반추의

감소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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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Anxiety and Depression

in Early Adulthood:

Emotion Malleability Beliefs and Rumination

as Sequential Mediators

Hyerin Jo Hyein Chang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study aimed to examine how beliefs about the malleability of emotions and rumination

act as sequential media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the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The participants included 200 adults (100 males and 100

females) who completed online self-report questionnaires assessing intolerance of uncertainty,

emotion malleability beliefs, rumination, anxiety, and depression. The findings revealed that

emotion malleability beliefs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both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Additionally, rumination also served

as a significant mediator in this relationship. Furthermore, both emotion malleability beliefs

and rumination sequentially mediated the connection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its theoretical

and clinical implications, as well as its limitations.

Keywords: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xiety, Depression, Emotion Malleability Beliefs,

Rumination, Emo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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